


전태일 정신은 
민주노조운동의 근본정신이다.

인간적이어서, 진보적이었던 사람! 전·태·일

1970년 11월 13일, 스무한 살의 노동자가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노동자도 인간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자신이 살던 사회에서 느꼈던 고통과 절규는 바로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이 받는 고통이었고, 절규였습니

다. 그가 죽음으로 외쳤던 절규는 인간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수 많은 민중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힘든 여공들을 위한 마음, 인간에 대한 사랑과 동지적 의리를 지킨 전태일은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는 사회에 분노했습니다. 노동자를 비인간화하고 쓰다 버려도 되는 소모품으로 다루는 사회에 맞

서 학습하고, 조직하고 대중들과 함께 실천했습니다. 

전태일은 민주노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어두운 시대, 자본의 억압에 맞서 몸을 불살랐습니다.  현실을 탓

하기보다 행동으로 저항했습니다. 전태일정신은 불의에 대한 저항과 투쟁정신인 것입니다. 

대학생 친구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노동자 전태일은 단순히 노동법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

나지 않았습니다. 자본이 만든 노동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자본의 지배질서에 저항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것은 노동법 준수를 넘어 노동해방과 민중해방의 

횃불을 치켜든 것입니다.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온몸을 살라 노동운동의 불꽃을 

세워낸 전태일, 그를 40여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모두의 실천과제로 세우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그의 삶과 투쟁이 민주노조 운동의 

근본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전태일 정신은 무엇인가

MB 정권의 노조말살정책,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11월 7일 노동자대회, 우리 다시 전태일이 되자

재단사 전태일은 자신의 이익보다 어린 시다 여공들의 고통에 아파하고 그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실천을 모색했습니다. 나아가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계급적 약자와 전

체 노동자의 이익을 앞세웠습니다. 2010년,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로 인

해 비정규직이 대량 확산되고 있는 조건에서 계급적 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간부 활동

가들과 조직노동자, 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시 노동기본권과 열악한 노동조건, 살인적인 노동

시간 등 노동자들은 사회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소

외당한 채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전태일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수 많은 지식인들과 국민들의 자각을 불

러일으키고, 이 땅에 노동자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의 죽음은 사회연대운동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심각한 사회양극화, 근로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는 수 많은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 사회복지

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 문제를 우리의 과제로 하고 

사회연대 운동의 중심에 민주노총이 서야 합니다.

전태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명박 정권의 노조말살 정책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

권이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기본권은 철저히 유린되고 있으며, 노동자, 민중 그 누구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타임오프 및 노조탄압, 불법파견 및 간접고용, 특수고용, 공공부문 노동조합 탄압, 전교조. 공무원 노

조 탄압 등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과 극단적인 노동배제 정책은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했고,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공정한 사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7일 노동자대회를 광범위한 미조직노동자, 시민, 학생이 함께하는 대회로 만들고, 사회연대를 새롭게 구축

해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역대 어떤 노동자대회보다 가장 규모 있고 큰 힘을 모아 집결해야 합

니다. 이를 통해 정권과 자본의 잘못된 반노동, 반노조이데올로기를 분쇄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민주노총이 앞

장서서 실현합시다!! 

전태일은 투쟁으로 국가권력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실천에서 보듯, 그리고 현재 자본과 지배권력의 탐

욕에서 보듯 노동자들의 계급적 처지는 청원이나 권력과

의 타협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 나아가 노동자 민중의 권력이 실현되어야만 

노동자들의 자주성과 인간다운 삶이 근본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2년 권력 재편기에 노동자 민

중의 이해와 요구가 실현할 수 있는 권력을 세우기 위해

서 올해 하반기는 노동자들의 힘 있는 단결과 위력적인 

투쟁을 준비하는 중대한 계기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굳건한 계급적 단결 

사회적 연대의 실현 사회변혁의 전망과 실천




